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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배 포 일 2020. 3. 27. / (총 2매)

중앙사고수습본부
인력관리팀

과 장 송 준 헌
전 화

044-202-3725

담 당 자 김 나 진 044-202-3334

중앙사고수습본부
특별관리지역전담반

관리2팀

과 장 조 경 숙
전 화

044-202-3233

담 당 자 윤 동 빈 044-202-3241

◈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당 등을 변경 또는 감액

하지 않았음

(3월 27일자 중앙일보, "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..." 자원 의료진 홀대하는 정부)

□ 기사 주요내용

➊ 파견의료진의 보상 수당이 사전 설명 없이 삭감되었음

➋ 당초휴일도파견근무일수에모두포함되는것으로알았으나, 2주뒤휴일을

제외하는 식으로 규정이 변경

➌ 의료 활동 종료 후 격리장소 지원 등 배려 부족

□ 설명 내용

➊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삭감 관련

○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음
⇒ 향후 의료활동 전에 수당 등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보다

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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➋ 파견 기간 중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
○ 파견의료진의 경우 1일 8시간, 주 40시간, 3교대를 기본으로 근무하고
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

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

- 근로기준법 제55조 “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

주어야한다”에근거하여, 주 7일중 2일을쉴경우 1일은유급이며 1일은무급

⇒ 기존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(2.27)*에 근무 수당 등 산출 근거에 대한

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, 모든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

오해될 소지가 있었음

* “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·운영 지침(안) 마련” (2.27일 배포)

➌ 의료 활동 후 격리장소 ‧지원 등 배려 부족 관련

○ 파견 의료활동 종료 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여

자가격리는불필요하나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
보장하고 있음

※ 간호사의 경우 14일간 기본근무수당 280만 원을 지급

-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

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,

- 대구시는 격리시설 외에 모니터링 전용 숙소 3개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

이용자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음


